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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전기차 ‘리스 · 렌트용’은 美 보조금 받는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나 렌터카 형

태로 판매될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음 

-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재판
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납세자가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했음 

- 이는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리스·렌터카 등을 상업
용 전기차로 분류한 것임 

- 다만, ‘3년 유예’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소한 상업용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대상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으
며, 현대차그룹은 현재 5%가량인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힘

 

2. 상품별 ESG 정보 제공하는 디지털 여권
- EU는 2022년 3월 발표한 ‘새로운 에코 디자인 규정(ecodesign regulation)’ 초안에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도가 포함됨

- EU는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재활용 가능성(reusability), 수리 가능성(reparability), 재활용 원
재료 비율(recycled content),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
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포장·라벨·웹사이트 등에 표시하도록 했음

- 또다른 디지털 여권은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임 2020년 12월 ‘새로운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 초안에서 ‘배터리 여권’ 개념이 등장했음 

- 배터리 여권은 용량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
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배터리 내구성,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
형 전자 시스템에 기록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임

 
3. 세계 재보험사들, 전쟁 · 기후재해에 올해 보험료 최고 200% 인상
- 세계 재보험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0%까지 인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음 

- 재보험 중개업체 갤러거리에 따르면, 재보험사들은 허리케인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낮추기 위해 1월 
1일부터 미국 재산보험 재보험료를 최고 150% 인상했음 

-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전세계적으로 1150억달러(147조원)의 보험손
실이 발생했다며, 10년간 평균손실인 810억달러(103조원)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음 

- 전쟁으로 러시아에 발이 묶인 수백 대의 항공기로 인해 올해 항공 재보험료 역시 최고 200%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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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12.30) 박한신 기자

(매거진한경, 2022.12.31)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연합뉴스, 2023.01.04) 김계환 기자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2123021491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2285432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2285432b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40616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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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주목해야 할 환경소송 사례
- 법무법인 톰슨 코번에 의하면, 2005년 이후 PFAS 수질오염으로 인한 소송은 2005년 이후 6400건 

이상 증가했으며, 로이터는 2023년에 화제가 될 것 같은 기후 및 환경소송 4건을 설명했음

- 특히 몬태나주에서 젊은이들이 정부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헌법
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6월에 재판이 예정돼있음 

- ‘호놀룰루 대 수노코 사건’의 경우, 메이저오일에 대한 기후소송이 주법원과 연방법원 어디에 속하는
지를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는데, 정유사들은 주법원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
서는 연방법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함

- 공공수도시스템의 PFAS 오염에 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기반한 소송은 2023년 첫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3M 등 PFAS가 함유된 소방용 발포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대만중앙은행, 인플레와 경제성장모델에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 대만의 중앙은행은 인플레나 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와 경제성장에 관한 모델이나 예측을 할 때, 기

후변화 리스크를 포함시키기 시작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음 

- 대만은 작년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9000억 대만 달러(290억 달러)
를 쓰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대만중앙은행은 ‘그린스완’ 위험을 지적하며,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도 기후변화를 계획에 포함시켰
으며 대만도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기상 요인을 예측 모델에 짜넣어, 물가나 GDP 성장률 등의 예측에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임 
 

3. 싱가포르 첫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임명
- 싱가포르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MSE)는 최초의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GCSO)로 Lim 

Tuang Liang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음 

- 이는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SDGs) 어젠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 전략인 ‘싱
가포르 그린플랜 2030’ 수립에 따른 것으로, 2025년까지 태양 에너지 보급을 4배로 늘리고, 2030년
까지 매립지의 폐기물을 30% 감축하며, 물 소비량을 줄이고, 건물을 녹화하며, 보다 깨끗한 에너지 
자동차 등이 포함됨

- 싱가포르는 2030년경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으며,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그린플랜은 2025년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포함, 정부 조달 및 입찰에도 지속가능성 관행을 
도입할 예정임

(Reuters, 2022.12.31) Ann Wang 기자

(ESGToday, 2023.01.02) Mark Segal 기자

(Reuters, 2023.01.03) Clark Mindock 기자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aiwan-cbank-incorporate-climate-change-risks-into-forecasting-2022-12-30/
https://www.esgtoday.com/singapore-appoints-its-first-government-chief-sustainability-officer/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environmental-cases-watch-2023-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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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핵심 먹거리 보고…韓 기업엔 ‘기회의 땅’
- 코트라가 발표한 호주 산업과학자원부의 분기별 자원 및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자원 및 

에너지 수출 매출 규모는 2021~2022년 4050억 호주달러로 추산되며, 2022~2023년 4190억 호주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호주가 보유한 핵심광물 지표를 살펴보면, 리튬은 2021년 기준 세계 1위 리튬 생산·수출국임 니
켈은 매장량 2위 국가이며, 코발트 역시 보유국 중 2위임 현재 이들의 생산량이 각각 6%, 3% 정도에 
그치고 있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향후 주요 공급국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각 주(州)별 지원도 활발하며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견고한 
공급망 지원 ▲전문적 기량·기술·선진적 제조업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임

 
2. 전기차 보조금 개편된다…국산 · 수입 간 차이 벌어지나
- 환경부가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임 

- 2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
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환경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비,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충전 기술을 포함한 제조사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 

-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운용 수준 등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중국 견제’ 합심한 미국 · 일본…“인권 침해하면 공급망서 배제” 조직 신설
-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일본이 적극 협조키로 했음 

-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를 만나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함 

-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으로, 일본에선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미국에선 USTR와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등이 참여함 

- 신설 조직은 강제 노동, 인종·종교로 인한 차별 등을 방치·조장하는 국가나 기업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지원함

 

(뉴스토마토, 2023.01.02) 황준익 기자

(한국일보, 2023.01.05) 최진주 기자

(한겨레, 2023.01.05) 김소연 기자

(에너지경제, 2023.01.01) 김아름 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70156&inflow=N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0100001376?did=NA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622237?date=20230106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1220010004475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SK어스온,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호주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추진 / 포스코인터
내셔널 통합법인 출범
-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전문 기업 아줄

리와 손잡고 CCS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음

- 양사는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아줄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CCS 전문기업으로 호주, 영국, 유럽, 미국 등에서 CCS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통합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음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
으로 도약 ▲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갈 길 먼 탄소중립…200대 기업 스코프3 공시율 35% 불과
- 올해 글로벌 ESG공시 최종 기준 완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총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 결과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자동차부품 8개사 중 7개사(87.5%) ▲금융지주 9
개사 중 7개사(77.77%) ▲비금융지주사 17개사 중 11개사(64.7%) ▲은행·증권·카드 8개사 중 5개
사(62.5%) ▲건설·조선 12개사 중 6개사(50%) ▲보험 6개사 중 3개사(50%) 등이 50%를 넘겼음

- 한편,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ESG 점수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음

- 한국ESG기준원(KCGS)이 국내 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ESG 동향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적용
해 ESG 등급을 측정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며, 특히 '매
우 취약'에 해당하는 D등급이 폭증했음

 
3. SK에코플랜트, 세계 1위 건설사와 그린수소 시장 선점한다
- SK에코플랜트가 세계 1위 건설사인 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 CSCEC는 세계 1위 건설사로서, 전 세계 총 77개국에 진출해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 및 중국 본토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
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

- SK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기술력,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을 제공하고, 
CSCEC는 전 세계 77개국에 이르는 강력한 해외 거점망을 제공할 계획임 

- 양사의 1차 개발 대상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집트, 중국 등임

(이투데이, 2023.01.02) 강문정 기자

(서울경제, 2023.01.02) 진동영 기자

(이투데이, 2023.01.02) 강문정 기자

(가스신문, 2023.01.05) 한상원 기자

(한스경제, 2023.01.04) 김동용 기자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8624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140301?date=20230103
https://www.etoday.co.kr/news/view/2208656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02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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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 다농, 그린워싱 비난, 환경 소송 받아

- 글로벌 석유가스기업 BP가 2023년 넷제로 계획을 발표한 후,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들은 “올해 청정
에너지를 향한 BP의 성과와 노력은 점점 감소하고 그린워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함

- BP는 올해 초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재생 에너지, 수소 및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전
체의 40% 이상, 2030년까지 약 50%까지 높일 계획임을 밝힘. 연료 공급원, 전기차 충전 사업 등에도 
20억 달러(약 2조원)-30억 달러(약 3조원)를 더 투자할 예정임

- 하지만 환경단체와 외신들은 BP의 넷제로 계획을 두고 '청정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우선시 한다',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비난을 쏟아냄

- 먼저 에너지 투자 규모에서 격차가 있었음. BP는 올해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에 대한 예산을 30억 달
러(약 3조원)-50억 달러(약 6조원)로 책정했지만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액은 이보다 2
배 이상인 75억 달러(약 9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050년까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하기로 함

- BP는 올해 초 영국의 소셜 미디어인 '인플루언스 애드(Influence ad)'에 녹색 에너지 투자에 대한 광
고로 80만 파운드(약 12억원) 이상을 투자함. 영국 내 수천만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 이전에도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점차 줄이고 저탄소와 재생 에너지 자원에 더 많은 투자
하겠다는 넷제로 전환 광고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약 70만 달러(약 8억원)를 지출함. 녹색 
에너지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광고에도 약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지출함

- 이를 두고 외신들은 “BP는 화석연료 회사를 공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며, 저탄소 투자에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는 주장을 재포장(reimagine)하고 있
다"고 말함

- 다농은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서프라이더 유럽재단
(Surfrider Foundation Europe), 제로 웨이스트 프랑스(Zero Waste France)를 포함한 환경 및 법적 
캠페인 단체 그룹은 9일(현지시각)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식음료 회사인 다농(Danone)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파리 고등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초 청문회를 개최할 시기를 결정
할 것이며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반기에 날짜를 정할 예정임

- 브랜드 감사 조사에 따르면, 다농은 2021년 에비앙(Evian), 볼빅(Volvic), 액티바(Activia)를 포함한 
브랜드의 포장에 75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세계 10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 중 하나임. 상
위 10위 목록에 있는 다른 회사로는 코카콜라(The Coca-Cola Company), 펩시코(PepsiCo), 네슬레
(Nestlé), 유니레버(Unilever), 몬델레즈(Mondelēz), 마르스(Mars), P&G(Procter & Gamble),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페레로 그룹(Ferrero Group)이 리스트에 올라있음

- 성명서에서 소를 제기한 그룹은 다농이 프랑스 '경계의 의무 법(Duty of Vigilance)'에 따라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프랑스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매년 경계
(Vigilance) 계획을 발표하여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명시해야 함.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판사 앞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cleantechnica, 2022.1.10)

(임팩트온, 2022.1.11) 홍명표 기자

https://cleantechnica.com/2023/01/09/more-bp-greenwashing-for-2023-less-tangible-progress-toward-clean-energy/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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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클라이언트어스는 주요 플라스틱 포장 생산자이자 유통업체인 다농이 이 법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농은 12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브레이크프리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에 따르면 세계 10대 플라스틱 포
장 생산업체 중 하나임

- 다농, 프랑스 맥도날드, 까르푸(Carrefour)를 포함하여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여러 식품 회사에 대해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들 대기업의 계획을 프랑스 법에 맞추도록 경고함. 다농이 캠페인에 응했지만, 
단체들은 “답변이 미흡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함

- 다농은 환경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CDP의 2022 환경 공개 평가
에서 1만8000개 이상의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 12위 안에 들어간 기업 중 하나임. 그러나, 회사의 기업 
지속 가능성 목표에는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능, 재사용 가능, 퇴비화 가능한 포장에 도달하는 
순환 경제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어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
용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은 제한된 솔루션"이라고 주장함


